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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약역사 34주년의 의미

작성일 : 2012년 6월 5일 (화) 오전 11시 56분

작성자 :  임유경 (대전 주영광 교회, 캠퍼스, 스타)

( 성약역사가 34주년을 맞는 것이 왜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것인지,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이 33세 때 돌아가신 것이 성

약역사가 34주년이 된 것과 무슨 상관인지 여쭈었습니다. 6

월 3일 주일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 성자 주님의 말씀 *

신약의 때와 성약의 때는 

전지전능하신 성자 본체가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펼치는 

구원의 역사로서 한 짝 역사다.

나사렛 예수의 육신은 

아들로서 내가 그 몸을 강권적으로 사로잡아 

그 몸의 주인 되어 역사를 펼쳤다. 

그가 강권적으로 나의 육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육신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 

나 성자가 예수의 영과 육을 사로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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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하늘의 씨, 

곧 신약역사의 첫 아들로 삼았기 때문이다.

예수의 육신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과

나 성자가 그에게 강림한 것은

상징적으로 육의 형질과 하늘의 형질이 만난 것이 되어

땅과 하늘의 결합을 의미하며 

삼위일체 중의 성자가 

이 땅에 직접 강림하여 

합당한 육신을 쓰고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어머니라는 존재는 

생명을 품는 자로서의 

존재 의미를 지니지 않느냐? 

성령 어머니께서는 땅에서 어머니라는 존재와 

대응되는 하늘의 모성신으로서

그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이 땅의 나사렛 예수에게 강림하여

그를 하나님의 첫 아들로 삼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나사렛 예수의 육신이 잉태되었을 당시부터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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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형질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땅의 체질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처음부터 

나사렛 예수의 육과 영을 사로잡아 

하늘의 형질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를 한 것이다.

그리하여 33년 간 

그 육을 쓰고 행하였으며 

나사렛 예수의 육이 죽고 

3일 반 동안 영옥에 있다가 

그의 영과 같이 이 땅에 다시 부활하여 

40일 동안 그의 영을 쓰고 역사하다가 

하늘로 승천했다.

그러므로 나 성자본체의 영이 

이 땅에 직접 임한 것은 

2000년 전 나사렛 예수의 육신을 쓴 33년 간이며 

그 이후 2000년 간은 나사렛 예수의 영을 통해 

그때그때 마다 나의 사역자의 육을 쓰고 

잠깐잠깐 임한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성자 본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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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의 육신을 쓴 기간이니라. 

예수의 영도 영이니까 

육의 세계에 직접적으로 임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영으로 지상에서 일을 하려면 

사역자의 육신을  쓰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성약시대 

선생의 몸을 쓰고 행하는 때, 

이때의 기간이 중하다. 

처음 선생에게 나타날 때는 

나 성자가 나사렛 예수의 영을 쓰고 

선생에게 임하였도다. 

나사렛 예수의 붓을 선생에게 주었다고 했지. 

나사렛 예수가 선생에게 붓을 준 것은 

사명의 인수인계를 의미하며, 

또한 나 성자가 나사렛 예수의 영을 쓰고 

선생에게 붓을 주었으니 

그것은 나의 분체로서의 임명을 의미한다. 

붓은 곧 말씀, 

그러므로 나의 말씀을 선생에게 줌으로 

선생이 육의 세계에서 성자 본체의 일을 대행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함으로 

그 붓이 선생의 것이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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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자본체는 선생의 것이 됨을 의미한다. 

내가 선생의 것이 된다는 것은 

곧 그와 내가 일체됨을 의미하는 것이니 

선생이 나의 것이 된다는 말과 같은 것이니라.

선생은 기나긴 수도생활 끝에 

결국 나 성자의 분체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되었으며 

1978년부터 나 성자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그를 드러내어 

역사를 일으켰도다. 

역사는 고리라 하였지? 

신약과 성약의 고리가 끼워져 

신약과 성약이 공존하는 때가 

바로 1978년부터 2012년 5월까지 

33주년에 해당 되는 기간이니라. 

신약이라는 발판 위에 

성약 역사가 체재를 잡는 기간이다. 

이 기간이 33주년까지인 이유는 

신약시대 나사렛 예수의 육신을 쓴 33년이 

신약시대의 상징적인 33년이 되어 

성약역사가 신약역사의 발판 위에서 

독립을 위해 성장하는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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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주년까지의 기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34주년이 되는 때부터 본격적으로, 

선생과 성약역사를 드러낸다.

선생은 나사렛 예수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선생 자체가 

성자 본체의 분체가 됨을 선포하는 것이며 

성약역사 또한 신약역사에서 독립하여 

성약역사 자체로 성삼위의 정통역사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또한 신약역사는 나사렛 예수의 육이 죽고 

그 영이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한 후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나 성자의 십자가의 조건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여 

신약역사에 성령으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 성약시대 또한 신약 역사와 한 짝 역사이므로 

동시성적으로 시대 사명자가 십자가를 진 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선생과 같이 나 성자가 

이 시대의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성약역사가 부활하는 것이다. 

무덤을 벗어나 성령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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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선생의 영이 부활했다는 것은 

나 성자가 부활했다는 것이며, 

선생의 영을 쓴 나 성자가 

이 성약 섭리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부활의 성령을 부어 주어 

성약 섭리가 일취월장으로 뻗어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한 선생의 영과 같이 

너희 또한 개인의 무덤에서 벗어나 

선생과 함께 날아올라야 한다는 것이다. 

선생은 날아오르고 있다. 

선생과 함께 날아야 한다. 

부활하여라. 

내가 이때에 뜨거운 부활의 성령을 부어 줄 것이니 

선생과 딱 붙어서 

나 성자가 부어 주는 성령을 다 흡수하여 

불같이 타올라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와 말씀으로 

선생과 딱 붙어라. 

말씀의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말고 

기도로써 나 성자와의 교통을 

절대 놓치지 말고 따라와야 한다.

이때는 무섭게 비상하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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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놓치면 절대 따라올 수 없다. 

여태까지는 뒤쳐지는 자들 한 명, 한 명 

뒤에서 다 밀어 주고 

끌어 주며 이끌었지만 

지금 이 때는 역사적으로 부활의 때이니라. 

이 때 나와 접붙이지 않으면 

절대 나를 따라올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부흥강사와 일체 되어 

그를 통해 전하는 부활의 성령을 받아야 하며 

그를 통해 역사하는 선생을 느끼며 

선생과 일체 되어야 하느니라.

내가 말 다 했다. 

왜 부흥강사와 일체 되어야 하는지, 

그를 통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말 다하였으니 너희는 딴말 말고, 

너희를 사랑하는 나 성자 예수의 심정을 깨닫고 

내 말을 행하여라.

사랑한다.  

선생과 같이 온전히 부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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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활의 역사 때 

나 성자의 위력을 발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신랑 예수이니라.


